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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야의 한·중·일 3각 협력이 시작된다.

- 중국 우한에서 열린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 -

한·중·일 3국 차원의 상표 협력이 시작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2월 13일 중국 우한에서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특허심판, 디자인, 교육 분야의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상표 분야의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 수석대표: (중국) 션창위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일본) 무나카타 나오코 특허청장

이와 같은 합의는 역내 교역 증가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표 업무가 특허,

디자인 등을 관장하고 있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으로 통합·이관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결과다.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협력 수요가 높은 상표분야의 협력 채널이 확대·강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국 특허청장은 또한 국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효심판 등 지재권 쟁송 분야에서 특허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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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더불어 디자인 보호, 지재권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원주 청장은 “한·중·일은 세계 특허의 60%, PCT 국제특허의 

47%를 담당하는 특허에 관한 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라고

3국 지재권 협력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 친화적인 IP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사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박희연 주무관(☎ 042-481-3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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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4장)

ㅇ 내용설명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국 우한에서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특허심판, 디자인, 교육 분야의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상표 분야의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ㅇ 사진1, 2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3번째)이 션창위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왼쪽 

2번째),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왼쪽 1번째)과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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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진3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3번째), 션창위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왼쪽 

2번째),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왼쪽 1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ㅇ 사진4

회담 전경


